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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

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재취업 의사가 있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지역의 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경력단절여성 464
명을 대상으로 SPSS 25.0과 AMOS 25.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진
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이 지

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주로 학생들로 한정되어 연구되어왔던 진로
장벽,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 간의 영향관계 연구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하여 관계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준비행

동 고취를 위한 실천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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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개인의 서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전 생애 동안 변화한다는 말처럼(Illeris,

2018), 사람은 생애전환기 과정에서 인생의 발달과업을 수행한다(황윤주, 이희수,

2015). 우리나라의 여성 상당수는 결혼과 함께 가정을 중심으로 출산과 자녀양육이

라는 가족 이데올로기에 몰입하게 되며(배나래, 2018), 이 시점에 이르러 생애 가장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기혼 여성의 상당수는 가족 구성원의 지지나

도움 없이는 사회활동 참여와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병행하는데 이중적인 어려움

을 겪는다(김지경, 조유현, 2003; 이명희, 김현주, 2018).

사회의식의 변화와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과거보다 증가하였지만, 기혼 여성은 대개 육아와 가사사정으로 경력단절을 경

험하게 되며 이후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렵고 재취업이 되더라도 고용이탈 가능성

이 다른 비교집단보다 높다(이시균, 2017). 육아휴직 등 각종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등이 존재하지만 직장에서의 몰이해나 휴직에 대한 불이익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진다(이무선, 2020). 기혼 여성은 경력단절을 회피하기

위하여 결혼, 임신과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박세은, 고선, 2018).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과 관련한 이슈가 주목받고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

서 상당수의 경력단절여성에게는 다시금 취업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난다(오은진

외, 2008). 여기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은 가계에 경제적 보탬이 되고 본인 커리

어를 쌓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기 삶의 비전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도 내포한다(이보라 외, 2019). 경력단절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경제적 자립으로 인한 성취감을 획득하게 하며 자기 가치를 인정

받고 스스로 삶을 개척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으로 다시 재진입하고자 하는 재취

업욕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선택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를 위한 활동을 하는 과정은 개인이 삶에서

맞이하는 중요한 사건이며, 실천적인 진로모색과 진로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정이

바로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이다(김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과거 청소년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했던 것에서 나아가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발달과 관련해서도 연구되고 있다(김애심, 장진이, 2018; 유희정, 2015;

최유진, 손은정, 2016). 진로준비행동은 구체적인 행위의 차원이므로 경력단절여성

이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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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중요한 변인이다(김현정 외, 2018).

국내에서 처음으로 진로준비행동을 개념화하고 측정도구를 개발한 김봉환(1997)

은 진로준비행동을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해서 해야 하는 행동과 진로결정을 한 이

후에 그 결정된 방향을 실행하는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진로를 탐색하고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포함한다(배을규

외, 2017). 진로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진로성숙도나 진로결정과 같

은 인지 및 태도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진로실천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진로준비행동과 같은 행동적인 측면의 노력이 필요하다(김봉환, 김계현, 1997).

개인의 진로는 배경맥락적 요인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진로목표와 진로

행동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기혼 여성은 다양한 생애역할로 인해 자

신의 진로를 계속해서 유지 관철하기 어렵다(이수분, 이정희, 2010). 경력단절여성은

진로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도 및 진로정보 탐색 능력의 저하 등

으로 자신감이 하락하게 된다. 또한, 자녀양육과 가사 등으로 인하여 다중 역할이

충돌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장벽을 경험하게 된다(장서영 외,

2007). 이처럼 개인의 진로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장벽이

바로 진로장벽(career barriers)이다. 진로장벽은 진로계획에 있어서 자신의 목표나

실현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내적, 외적인 요인이다(손은령, 2001).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자아실현, 양성평등의식, 성취 욕

구 등 다양한데 특히 생계 및 가계 여유 등의 경제적 문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언

급된다(구명숙, 홍상욱, 2005; 김선화, 2010; 이정희, 2014). 이는 경력단절여성의 경

우 재취업이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환경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력단절여성은 진로장벽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 진로준비

에 임하는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실제적인 진로행동 참여

를 위해서는 진로장벽 인식을 해소하고 진로에 대한 의식과 성숙이 실천적 행동으

로 이어져야 한다.

다수의 연구에서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과 부적 상관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

다(고태용, 2008; 김민정, 2016; 이희정, 김금미, 2010). 반면 진로장벽 요인은 상황

과 개인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항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유의

미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상이한 연구결과(김선중, 2005; 장이슬, 송병국,

2015)도 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는 다변적이어서 상호직선적으로

만 이해하기보다는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거나 중재하는 변인과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Lee, 1994).

한편 여성의 일과 가정, 삶이 균형을 이루고 합리적이며 올바른 진로결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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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있다(배을규 외, 2020; 서경희 외, 2015; 신연하, 이동명, 201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주변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이다(박지원,

1985; 신수정, 이인희, 2018).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삶의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과정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변인으로 제시되며(이수분, 박수홍, 2020), 개인의 심리적, 환경적 진로장벽

에서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인으로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고경

필, 고정리, 2018).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면 적극적으로 진로선택을 하고 환경

과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여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되지만(유수복, 윤혜미, 2014),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별 영향관계는 연구마

다 상이하다(김동숙, 이영민, 2011; 김재형, 박성희, 2019; 김효진, 장윤옥, 2011; 송

현심, 홍혜영, 2010).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 영향요인과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력단절

은 여성의 개인적 요소(인구통계학적 요소,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도 영향을 미

치지만(신연하, 이동명, 2017; 이수분, 이정희, 2017), 배우자 및 가족의 지원이나 배

우자의 경제력, 기업의 복지제도, 여성 근로자에 대한 분위기 등 환경적 지지 특성

도 중요한 요소로 언급된다(손영미, 박정열, 2016; 전혜진, 2016; 조동훈, 2016; 이수

분, 서희정, 2022). 따라서 사회적 지지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실천적 행

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김옥, 2012; 김정은, 2020)이나 대학생

(박한샘, 조화진, 2018)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발달의 관계에 사회적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변

인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진로장벽

경력은 개인적 관점에서 중요한 사회·경제적 삶의 영역인 직업 세계에서 경험하

는 성장과 발달의 공간이며, 사회적 맥락에서는 일과 직업의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

고 사회의 여타 영역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이다(진성미,

2013).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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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것은 기혼여성들이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1980년대 중반 이

후부터이다(이정희, 2014).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상승으로 경제활동이 대폭

증가하면서 여성의 일과 경력에 대한 관심 또한 증대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여

성의 고용률은 30대에 저점이 되었다가 40대에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증가하는 M자

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육아(42.5%)와 결혼(27.5%), 임신·출산(21.3%) 순으로

나타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1). 우리

나라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등과 비교하여도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인

다. 2018년도 OECD 국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아이슬란드 84.5%, 스

웨덴 81.2% 등으로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64.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59.4%에 그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진로장벽은 진로와 관련한 다양한 경험들을 비롯하여 취업과 승진, 고용의 유지

와 일·가정의 양립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부정적 요인 및 상황을 통칭한다(이성식, 정철영, 2007). 경력단절여성은 재취업 의

지가 있지만 한 번 직장을 그만두면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까지 여러 진로장벽과

마주하게 된다(문재선, 이정윤, 2019; 홍지선, 계은경, 2016). 진로장벽은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에 비해 성취도가 낮고 경력개발과정이 남성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문

제의식에 기반하여 여성의 능력과 성취 사이의 간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이수분, 박수홍, 2020). 개인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로장벽을 경험할

수 있으나 진로장벽에 대한 초기 논의들은 주로 여성의 진로발달과 같은 소수자들

이 경험하는 진로와 관련한 부정적 경험이나 사건을 통칭하는 의미로 연구되기 시

작했다(손은령, 이순희, 2010; 최윤정, 김계현, 2007).

여성의 경우 가사 및 자녀양육, 직업인 등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므로 여성

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행동의 관계는 구체적이고 신중하게 탐색해야 한다(손

은령, 김계현, 2002). 기혼여성은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직접적으로 겪으며 특히

자녀가 7세 미만일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경력단절 위험이 높았고, 출산 직후 만 0

세 자녀의 존재는 취업 후 경력단절 확률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박

세은, 고선, 2018). 진로장벽은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황이기 보다는 개인이 사실과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관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다(한종

임, 장유진, 2021).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개인차는 진로행동의 차

이를 유발한다.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연구를 위해서는 진로발달과정을 어렵

게 만드는 방해조건인 진로장벽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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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적 지지

사람은 타인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이며 타인과의 관계 형성은

개인의 인생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누구나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만 충족되는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사

회적 지지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이다(박

지원, 1985). 여기서 긍정적 자원은 사랑이나 애정, 존중 등처럼 보이지 않지만 심

리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경제적 도움 등이 될 수도 있다(김남경, 2019). 사회적

지지는 크게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스트레스 속에서 개인을 보호하는 완충효과와

개인의 욕구를 충족하여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이다(서경희 외, 2015). 사람은 사

회적 지지 체계 속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며 목표를 설정하고 가치 있는 활동에 종

사하면서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Lent, 2004).

사회적 지지는 애정, 긍정, 도움의 요소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대인관계적

인 상호작용이다(Kahn & Antonucci, 1980: 강정희, 2003에서 재인용). 사회적 지지

를 충분히 받을 경우 정서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높게 인식하게 되어 진로 및 직업탐색을 구체화하고 자신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준

비할 수 있게 된다(김용준, 2021). 개인의 진로개발에서 부모 또는 친구와 같은 주

변 사람들의 지지는 진로결정에 중요한 요인을 미치기 때문에 주변인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박미경 외, 2008).

사회적 지지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진로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중요

한 자원으로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배을규 외,

2020; 신수정, 이인희, 2018; 신연하, 이동명, 2018). 상당수의 경력단절여성은 가족

과 주변인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입하게 된다(이보라 외, 2019). 기혼여성의

재취업에 있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중요한 요인이며, 가족과 주변의 지지적 환경

이 기혼여성의 진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경력단절 기혼여성의 재취업을

위해서는 가족의 설득과 역할 조정이 필요하고(은혜경, 김창대, 2011),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Zimet 외(1988)가 개발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의 하위 유형

을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의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진로준비행동

빠르게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경력전환은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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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전통적으로 경력전환은 개인의 직업상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 역할의 실질

적 변화를 꾀하는 행동이나 현재 수행하는 역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Louis, 1980). 대부분의 여성의 진로발달은 남성과 다르게 출

산, 육아 등의 생애주기에 따라 육아와 일의 병행 갈등, 진로개발 의지의 부족, 전

통적인 성역할 수용과정 등 다중 역할 갈등과 자아 성취 사이에서 진로의 지속 혹

은 중단의 결정을 하게 되며, 불연속적인 과정을 거치게 된다(최윤정, 김계현, 2007;

Killy & Borgen, 2000).

기혼 여성의 노동은 가계와 노동시장이라는 상이한 두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

문에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은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전은

주, 유홍준, 2009). 재취업을 결심한 경력단절여성은 실직 이후 다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성찰하고 다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되는

데, 진로준비행동은 곧 진로와 관련된 행동과 실천이다(박재은 외, 2011). 경력단절

여성의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이 가정 지향적인지 혹은 일 지향적인지 각각의 역할

지향성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김언희, 김병석, 2017). 경력단절여성에게 있

어서 진로준비행동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진로정보를 탐

색하며 합리적인 선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발전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4. 연구변인 간 관계

진로에 대한 목표설정과 진로실행에 영향을 주는 맥락변인으로 언급되는 진로장

벽은 개인이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개발을 하는데 방해하는 요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강현희, 2015; 고태용, 2008; 유희정, 2015).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과 진로준비

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이희정과 김금미(2010)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이

진로장벽 지각에 유의한 차이를 발생시키며 진로장벽이 개인의 진로 선택과 결정

등과 같은 행동적 결과를 복잡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수분과 이정희(2010)의 연구에서 경력단절여성은 내적 진로장벽보다 고용

의 제약, 차별, 자녀양육환경 등의 외적 진로장벽을 보다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

었고 진로장벽이 대체로 진로행동에 부적 영향을 주지만 하위요인 중 고용의 제약

요인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행동에서 느끼는 불안이 오히려 자신이 원하

는 진로를 개척하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게 한다는 연구(조은희, 문화진, 2019)도

있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방식이나 요인 간의 관계에 다른 요인이 투입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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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도 있고(London, 1997),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과 진로발달이 반드시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다(Luzzo, 1996).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긍정적

인 자원(Betz, 1989)으로, 진로장벽과 진로행동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고경필과 고정리(2018)는

경남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장벽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심리적, 환경적 진로장벽 모두가 진로준

비행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 및 수도권 소재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조은희와 문화진(2019)은 취업불안과 취업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과 사회적 지지가 모두 매개효과를 드러내어 정적인 유의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김

정은(2020)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장벽과 학교적응과의 영향관계를 사

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진로에 대한 어려움

이 감소도지 않으면 진로발달과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 지

지의 영향으로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으면 사회적 지지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정서적 안정감과 진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을 저해하게 되지만, 안정된 사회

적 지지를 받는 개인은 긍정적 자아를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진로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여 실제적인 진로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유수복, 윤혜미, 2014). 진

로장벽과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진로

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행동으로 실천하게 하는 내적 동기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박한샘, 조화진, 2018). 반면 미취업 기혼여성의 진로결정에서 진로장벽

이 크게 인식되면 사회적 지지가 지지원으로서 간접적 역할은 수행하지만 진로결

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상이한 연구결과도 있다(김동숙, 이영민, 2011).

이처럼 개인의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행동들은 사회 속에서 결정되며, 개인의 진로

발달 또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환경적 장벽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총체적인 인

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Swanson et el., 1996).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유의미한 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높게

인식하면 긍정적 자아를 발달시켜 능동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탐색하며 진로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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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

동의 세 변인이 상관관계 혹은 영향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발표한 선행연구는 있지

만, 이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이 사회

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피

고 사회적 지지가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력단절여성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 연구하여 경력단절여

서의 진로장벽을 감소하고 실천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 변인 간 관계를 기반으로 설계한 연구모형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재취업 의사가 있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용센터, 지역의 복지관 등

을 이용하고 있는 전국의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21년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473부를 회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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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등 결측치가 있는 설문응답지 9부를 제외한 후 최종적

으로 464부의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연령별 분포에서는 30대가 전

체 설문 응답자의 60.6%를 차지하였으며, 40대 113명(24.4%), 20대 52명(11.2%), 50

대 15명(3.2%), 60대 이상 3명(0.6%)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394명(85.0%)은 20~30대

로 파악되었다. 학력별 분포에서는 4년제 대졸이 256명(55.2%)으로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대 졸 146명(31.5%), 고졸 이하 41명

(8.8%), 대학원(석사 졸) 21명(4.5%) 순으로 확인되었다.

설문 응답자의 자녀 수를 묻는 문항에는 자녀가 1명은 205명(44.2%), 자녀 2명은

153명(33.0%), 자녀 없음이 84명(18.1%), 자녀 3명이 22명(4.7%)순으로 나타났다. 막

내 자녀의 학령 분포를 살펴보면 미취학 자녀가 223명(50.2%)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이 108명(23.3%)으로 나타나 막내 자녀의 학령이 초등학생 이하인 비율이

331명(73.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현황

항목 빈도(명) 백분율(%)

연령

20-29세 52 11.2

30-39세 281 60.6

40-49세 113 24.4

50-59세 15 3.2

60세 이상 3 0.6

최종학력

고졸 이하 41 8.8

전문대 졸 146 31.5

4년제 대졸 256 55.2

대학원(석사) 21 4.5

자녀 수

자녀 없음 84 18.1

1명 205 44.2

2명 153 33.0

3명 22 4.7

막내 자녀의
학령

자녀 없음 84 18.1

미취학 자녀 233 50.2

초등학교에 재학 중 108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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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의 달성과 각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뢰성이

검증된 측정도구로 설문 문항 구성 및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종속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을 구성하였다. 인

구통계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최종학력, 자녀 수, 막내 자녀의 학령, 경력단절기간,

경력단절사유, 재취업을 위하여 학습에 참여한 여부를 측정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

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 측정을 위해 손은령(2001)이 개발한 여자대학생

용 진로장벽 검사를 최영숙(2004)이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수정한 것을 이수분

과 이정희(2010)가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32문항으로 진로장벽을 내적

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하였는데 내적요인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4문항), 배우자

에 대한 고려(3문항), 의사결정의 어려움(4문항), 준비 및 기술부족(3문항)의 네 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 24 5.2

대학 이상 15 3.2

경력단절기간

1년 미만 83 17.9

1년-3년 미만 158 34.1

3년-5년 미만 98 21.1

5년-10년 미만 94 20.3

10년 이상 31 6.7

경력단절사유

결혼 71 15.3

임신 및 출산 169 36.4

자녀양육 및 교육 127 27.4

원하는근무조건의직장(진로)을찾지못함 89 19.2

기타 8 1.7

재취업을 위하여

학습에 참여한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81 17.5

그렇지 않다 79 17.0

보통이다 135 29.1

참여하였다 127 27.4

매우 참여하였다 42 9.1

전체 46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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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요인으로 구분되며, 외적 요인은 차별(7문항), 자녀양육 환경(7문항), 고용의 제

약(4문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수분과 이정희(2010)의 선행연구에

서 종합 Cronbach α 계수는 .91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검증되었다. 이 연

구에서는 .94로 판단기준 .50 이상에 부합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회적 지지는 Zimet과 동료들(1988)이 개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

기 위해 자기보고식 설문형태로 개발한 다중척도(MSPSS)를 국내에서 박수영

(201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12문항으로 가족(4문항), 친구(4문항), 중요한

타인(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수영(2016)의 선행연구에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집된 자료의 Cronbach α 계수는 친구 .90, 중요한 타인 .88, 가족 .87로 나

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92로 판단기준 .50 이상에 부합하여 수

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의 측정을 위해 김봉환(1997)이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진로준비행동 척도를 김형균(2003)이 인터넷의 발달과 상

담센터를 고려하여 수정한 것을 이희정과 김금미(2010)가 경력단절여성에게 맞게

수정한 설문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8문항으로 도구구비활동(5문항), 정보수집활동

(6문항), 목표달성활동(7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이희정과 김금미(2010)의 선행연구

에서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 Cronbach α 계수는 .97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

보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93으로 판단기준 .50 이상에 부합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SPSS 25.0 및 AMOS 25.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빈도분석을 통해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연구변인별 평균, 표준편차, 정규분포성을 분석하였

다.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연구변인 간 구조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의 매개효과 유의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4. 측정도구 검증

이 연구의 측정도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측정모형 평가를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모든 잠재변수가 측정변수를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곽기영, 2019). 연구변인 간의 연구모형 적합

도를 검증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보면, χ2(df=57) 값은 296.995(p<.001)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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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하지만 χ2 값은 모형의 복잡성과 표본 크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적

합도 지수도 확인하였다. 그 결과, RMSEA= .095로 양호한 편이었고, IFI= .950,

TLI= .931, CFI= .949로 적합도 판단 기준을 상회하여 측정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뢰도는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해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잠재변인의 하위 관찰변인들 간의 비표준화 회귀계수(b)

및 표준화 회귀계수(β), 표준오차(SE)와 기각률(C.R.),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

뢰도(CR),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 값을 바탕으로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측정변인의 내적신뢰도(Cronbach α) 검증결과 진로장벽이

.949, 사회적 지지는 .921, 진로준비행동은 .937로 모든 변수의 Cronbach α가 .70 이

상을 상회하므로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신뢰도(CR)는

진로장벽이 .917, 사회적 지지 .965, 진로준비행동 .935로 나타났다. 모든 변인들의

종합신뢰도가 0.6 이상을 충족하여 측정모형의 신뢰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결과

잠재변인 관찰변인 b β SE C.R. AVE CR Cronbachα

진로

장벽

실패에 대한 두려움 1.000 .621 - -

.618 .917 .949

의사결정의 어려움 1.034 .649 0.061 16.895

준비/기술 부족 1.048 .614 0.063 16.635

배우자에 대한 고려 1.112 .675 0.077 14.369

고용의 제약 1.189 .806 0.084 14.190

차별 1.439 .959 0.093 15.400

자녀양육환경 1.192 .816 0.083 14.318

사회적

지지

가족 1.000 .917 - -

.902 .965 .921친구 1.012 .895 0.034 30.048

중요한 타인 1.068 .922 0.033 31.979

진로

준비
행동

정보수집활동 1.000 .774 - -

.829 .935 .937도구구비활동 1.496 .915 0.070 21.411

목표달성활동 1.437 .923 0.067 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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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도는 평가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도로 이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수렴타당도와 판별타

당도를 검증하였다. 표준화 회귀계수(β) 검증결과, 진로장벽은 .614 ~ .959, 사회적

지지 .895 ~ .922, 진로준비행동 .774 ~ .923으로 표준화 회귀계수 값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변인 간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결과는 <표 3>과 같다. 판별타당도는 서로

다른 변인들 간에는 그 측정치에도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판별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인에 대한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값과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 간 상관계수

의 제곱값이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작으면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원표, 2017). 모든 변인이 상관계수제곱 값보다 평균분산추출 값이 더 상회하지

않았다. 따라서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 3>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검증결과

상관계수제곱r2 평균분산추출(AVE)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 .038 <
진로장벽 = .618

진로준비행동 = .829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 = .046 <
진로장벽 = .618

사회적 지지 = .902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 .095 <
사회적 지지 = .902

진로준비행동 = .829

Ⅳ.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인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의 평균과 표

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되었다.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하여 전반적인 설문 응답의 특성 및 응답자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였다. 또한, 데이터의 비대칭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왜도와

이상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첨도를 통해 변수들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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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3을 초과하지 않고, 첨도는 절댓값 10을 초과하지 않으면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연구변인인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및

진로장벽이 모두 해당 범주에 분포하여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4>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2.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검증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변인인 진로장벽,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행동 사이의 상관

관계를 실증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계수는 Cohen(1992)

의 기준에 따라 .10 ~ .30은 낮은 상관, .30 ~ .50는 중간 상관, .50 이상은 강한 상

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

되었다.

변수 평균 표준편차(SD) 왜도 첨도

진로장벽

실패에 대한 두려움 2.92 0.91 -0.33 -0.66

의사결정의 어려움 3.17 0.87 -0.42 -0.27

준비 및 기술부족 3.05 0.93 -0.28 -0.51

배우자에 대한 고려 3.01 0.90 -0.24 -0.51

고용의 제약 3.58 0.81 -0.96 1.05

차별 3.39 0.82 -0.91 0.74

자녀양육 환경 3.55 0.80 -1.01 1.16

전체 3.28 0.70 -1.02 1.20

사회적 지지

가족 3.61 0.71 -0.39 0.39

친구 3.64 0.73 -0.54 0.63

중요한 타인 3.69 0.75 -0.59 0.56

전체 3.65 0.69 -0.58 0.81

진로준비행동

정보수집활동 3.35 0.74 -0.75 0.89

도구구비활동 3.08 0.93 -0.47 -0.37

목표달성활동 3.02 0.89 -0.43 -0.44

전체 3.15 0.78 -0.55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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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 p<.01, *** p<.001

진로장벽 하위 1요인=실패에 대한 두려움, 2요인=의사결정의 어려움, 3요인=준비/기술부

족, 4요인=배우자에 대한 고려, 5요인=고용의 제약, 6요인=차별, 7요인=자녀양육환경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은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r= -.232, p<.001)와 낮은 수준

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와 종속변인인 진로

준비행동(r= -.232, p<.001)은 중간 수준의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

변인인 진로장벽과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r= -.138, p<.001)은 낮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한 관

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r= .047)’,

‘의사결정의 어려움(r= -.014)’, ‘준비/기술부족(r= -.021)’ ‘배우자에 대한 고려(r=

.010)’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결과가 나

온다는 것은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것이 진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진로행

동을 촉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정해볼 수 있다.

3.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을 위해 독립변인으로 진로장벽, 매개변인으로 사회적

지지, 종속변인으로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연

구변인 간의 연구모형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도출된 결과는 우

종필(2016)이 설정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수용 기준에 부합하여 구조모형이 적합도

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측정변인 진로장벽
진로장벽 하위요인 사회적

지지
진로준비
행동1 2 3 4 5 6 7

사회적

지지
-.232*** -.271*** -.180*** -.262*** -.185*** -.125*** -.197*** -.123*** 1

진로준비

행동
-.138** .047 -.014 -.021 .010 -.233*** -.175*** -.272*** .3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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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변인 간의 구조모형 적합도 분석결과

다음으로 연구변인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잠재변인 경로분석을 수행

하였다.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7>과 같다.

[그림 2] 구조모형 경로분석결과

분석결과 첫째,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214, p<.001). 진로장벽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지가 낮아질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135, p<.01). 진로장벽이 높아질수록 진로준비행동은 낮아진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β= .279,

p<.001). 즉,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진로준비행동도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장벽이 높은 경력단절여성은 사회적 지

지와 진로준비행동이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반면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정적 영향을 갖고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적합도
절대적합도 증분적합도

χ2(df) RMSEA IFI TLI CFI

기준값 - ≦ .10 ≧ .90 ≧ .80 ≧ .80

측정값 296.995(57) .095 .950 .931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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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변인 간 영향관계 검증결과

* p<.05, ** p<.01, *** p<.001

4.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인 진로장벽이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으로 가는 경로를 사회적 지지

가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여 직접효과, 간

접효과와 총효과의 크기를 산출하였다. 부트스트래핑 표집 횟수는 5,000회로 설정하

고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직접효과는 매개변인이 설정된

상황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의미한다. 간접효과는 매개

변인이 존재할 때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을 통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지칭하

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합이 총효과이다(배병렬, 2021).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검증결과, 진로장벽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직접효과

(β= -.214, p<.001)와 진로장벽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β= -.135, p<.05),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과(β= .279, p<.001)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β= -.060,

p<.001)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표 8> 연구변인 간 매개효과 검증결과

* p<.05, ** p<.01, *** p<.001

구분 b β SE C.R.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 -0.254 -.214 0.060 -4.259***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0.140 -.135 0.051 -2.723**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0.245 .279 0.044 5.581***

구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진로장벽 → 사회적 지지 -.214*** -.214***

진로장벽 → 진로준비행동 -.135* -.060*** -.195***

사회적 지지 → 진로준비행동 .279***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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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사

회적 지지가 매개효과를 보이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

구목적 달성을 위해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이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진로장벽은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진로장벽과 사회적 지지의 부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유지애 외, 2019; 이정림, 조영아, 2017; 최현주, 정귀임, 2018)와 진로장벽

과 진로준비행동의 부적 상관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강현희, 2015; 김민정, 2016;

김정은, 2020)를 뒷받침한다. 사회적 지지는 진로결정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들의 정

서나 행동적 측면에 유의한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박미경 외, 2008; 조은

희, 문화진, 2019). 따라서 진로장벽에 대한 지각 수준이 높으면 가족을 비롯한 주

변인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지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저하시킨다. 또한, 진로장벽은 개인의 진로계획 수립과 진로 선

택 등의 진로준비활동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본 연구결과 진로장벽의 모든 하위요인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관계에 있

는 것은 아니었다. 진로장벽의 하위요인 중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의사결정의 어려

움, 준비 및 기술부족, 배우자에 대한 고려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영향관계에서 모든 하위요인이 유의한 것은 아니었

다는 선행연구(이상희, 2007; 장이슬, 송병국, 2015)를 뒷받침한다. 이는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진로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만 작용하는 것

이 아님을 보여준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생 전반에서 진로와 관련한 과업 수행 시에 사회적

지지가 중요하고 사회적 지지가 높을 경우 진로선택을 더 잘 준비한다는 연구결과

(Blustein, 1997)를 지지하며,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용준, 2021; 나태균, 문성원, 2012; 배을규 외, 2017)와 일치하였다. 하지

만 사회적 지지의 일부 하위요인만 진로준비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이

숙자, 2019)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고 자아

정체감 등과 같은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박미경 외, 2008)

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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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준비행동이라는 실천적인 행동을 위해서는 다양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이 영

향을 미친다(김애심, 장진이, 2018). 배우자의 정서적인 지지와 상사의 지지 등을 바

탕으로 한 일·가정 균형감은 삶의 만족도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문재선, 이

정윤, 2019).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이 가족, 친구, 중요한 타인과 같은 가까운 주변인

으로부터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는 심리적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고 자신감을 고취

하여 진로행동에 유의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장벽의 부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진로준비행동을 증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를 살핀

선행연구(고경필, 고정리, 2018; 김정은, 2020)를 지지한다. 경력단절여성이 주변으

로부터 받는 지지와 지원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서 진로장벽에 대한 부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재취업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게 한다.

가족을 포함한 주변인의 적극적인 지지는 경력단절여성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긍정적인 자원이다.

이상의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영향관계에서

매개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통해 관계 결과를 도출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은 경력단절로 인한 전문 인력의 누수 방지, 고령화시대의 노동력 부

족 해소,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고급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여성의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매우 필요하다(김정희, 변상해, 2016).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한 실천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력단절여성은 진로장벽 요인 중 고용의 제약, 자녀양육환경, 차별 순으로

진로장벽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적인 요소가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로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혼 여성이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필요하다. 그리고 스스로 보다 적

극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인 장치 마련 등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실제

적이고 섬세한 지원이 요구된다.

둘째, 경력단절여성이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경력단절여성이 함께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같은 처지의 경력단절여성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하게 된

다면 구체적인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고, 유사한 경험 속에 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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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과 서로 상호간의 지지자가 되면서 심리적 지지를 바탕으로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김나경, 이경화, 2020; 장서영, 2008). 따라서 경력단절여성 간

의 사회적·심리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지지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경력단절여성은 다시 사회에 재참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이를 완화시키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친밀하게 감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 지지가 필요하며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적 지지망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재취업을 위하여 학습에 참여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습에 참여한 비율이

304명(65.6%)으로 실제적인 재취업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초기에 80% 이상이 재취업 의지를 보이지만, 5년 이상

경력단절이 장기화된 여성의 비중은 61.2%에 이르러 초기 의지와는 다르게 노동시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오은진 외, 2016). 이 연구에서도 경력단

절기간이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9명(73.1%)에 육박하여 경력단절 초기에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선행연구로 미루어 볼 때 경력단절여성의 상황과 재취업욕구에 맞는 재취업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이 필요하다.

여기서 직업교육은 직업에 대한 가치와 태도 형성, 진로의 탐색, 직업기술훈련과

구직지원시스템까지 포함한 확장된 의미이다(신연하, 이동명, 2017). 외국의 경우,

미국은 지역 대학에서 전문화된 직업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어 재취업 희망 시

대학의 시간제를 등록하거나 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독일은 재취업교육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박노동, 2011).

경력단절여성의 직업교육과 상담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와 현장에서의 괴

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김언희, 김병석, 2017). 경력단절여성의 직업

교육은 재취업욕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김정희, 변상해, 2016), 진로상담과 취업

교육을 받은 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준비행동을 하게 된다(김수정, 이인희,

2015). 하지만 경력단절여성이 직업교육을 받고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하기 쉽다(신수정,

이인희, 2018).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와 재취업을 방해하는 현실을 일

치시키는 것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이며, 경력단절여성이 자신의 현재 수준과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손영미,

박정열, 2016). 따라서 경력단절여성이 실천적인 진로계획을 수립하고 실제적인 재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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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로상담과 맞춤형 직무소양교육과 취업대비교육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재취업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된 연구결과 및 논의를 종합하고, 연구가 지닌 한계점과 후

속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전국의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제한 없이 표집 하여 표집대상이 지

역별, 연령별로 균등하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전체를 대표한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 연구를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별, 연령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면 더욱 확장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측정도구로 확

인하였다. 하지만 응답자의 주관적인 응답을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설문 응답의 일관성과 객관성의 담보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의 정확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행동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의

추가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심층 인

터뷰나 질적 연구 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다각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진로와 관련한 변인은 다양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

으로 국한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변인들을 다각도로 탐색하여 실제적인 진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변인을

확장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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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Career Interrupted Women’s Career Barrier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Kim, Jeong Min (Korea JobWorld)

Lee, Hee Su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erceived by career interrupted women

and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In order to

verify these questions, the data was collected from 464 career interrupted women.

The summary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career barrier perceived by career interrupted women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ocial support for career-interrupted wome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ocial support, a

parameter,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s

perceived by career interrupted wome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is stu

dy provides the following practical implications. First, practical support such as fi

nding quality jobs, expanding public childcare facilities, and preparing institution

al arrangements is needed to resolve career barriers for women with career bre

aks. Second,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human and material network system to

expand the social support network for career-interrupted women. Third, it is nece

ssary to develop re-employment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hat suit the situation and re-employment needs of career-interrupted women so

that career-interrupted women can establish practical career plans and prepare fo

r re-employment.

keywords: career interrupted women, career barriers, social suppor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